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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선 승리 초읽기…"선거인단 과반 확보 임
박"(종합2보)
기사입력 2020-11-07 01:59  최종수정 2020-11-07 10:46

미 대선 D-1…펜실베이니아주 유세하는 바이든

(모나카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하루 앞둔 2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모나카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와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오하이오주를 방문해 막바

지 총력 득표전에 나섰다. leekm@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6일(현지시간) 11·3 대선의

핵심 승부처에서 잇단 역전극을 펼치며 대선 승리 초읽기에 들어갔다.

개표율 90%를 훌쩍 넘긴 막바지 개표 시점에 연이어 '대어'를 낚으며 행운의 여신은 바이든 후보의

손을 들어준 형국이다.

핵심 승부처 잇단 막판 뒤집기…'역전' 펜실베이니아 이기면 대선 승리

승부처 조지아도 개표 99% 상황서 극적인 반전…네바다도 격차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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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치열한 경합주이자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역전했다.

펜실베이니아에서는 95% 개표 시점부터 49.4%의 득표율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49.3%)을 0.1%포인

트 앞서기 시작해 득표 격차를 늘려가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조지아에서도 오전 11시 39분 (한국시간 6일 오전 1시39분) 개표 기준 트럼프 대통

령을 1천585표 앞서고 있다.

득표율은 두 후보 공히 49.4%로 동률이지만 득표수에서 리드한 것이다. 개표율 99% 시점에 벌어진

숨막히는 대반전이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에서도 박빙 승부를 벌이지만, 바이

든 후보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에서 이기면 대선 승리로 이어진다는 게 미 언론의 공통적인 예

측이다.

미국 대선은 엄밀히 말해 간접선거다. 11·3 대선에서 유권자 투표로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을 뽑

으면 이 선거인단이 12월 14일 주별 투표 결과를 반영해 대통령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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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미국 대선 승패 핵심 경합주 개표 상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선거인단 전체 규모는 538명이며,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확보 '매직 넘버'는 과반인 270명이

다.

현재 미 언론은 바이든 후보가 최소 25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분석한다. 

AP통신과 폭스뉴스는 바이든 후보가 264명의 선거인단을 얻었다고 보고 있고, CNN, 로이터통신,

워싱턴포스트 등은 253명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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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AP 등이 선거인단 11명이 걸린 애리조나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했다고 본 반면 CNN 등은

애리조나를 아직 경합주로 분류해 발생한 현상이다.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에는 각각 20명,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이 두 곳에서 모두 이긴다면 매직넘버를 훌쩍 넘긴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한 곳만 이겨도 매직넘버를 상회한다.

[그래픽] 미국 대선 개표 상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yoon2@yna.co.kr

미 언론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는 분위기다.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이니아와 조지아에서 막판 맹렬한 추격전을 벌여 역전한 상황이라 이 상승세

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때문이다.

여기에는 바이든 후보 지지층이 많이 참여한 우편투표와 민주당 지지층이 우세인 대도시 지역의

개표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작용했다.

바이든 후보는 경합주 네바다에서 오전 11시31분 개표 업데이트 기준으로 1.7%포인트 우위를 보였

다. 직전 발표치 0.9%포인트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애리조나는 93% 개표 기준 1.4%포인트 앞서고, 노스캐롤라이나는 개표 95%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

령에게 1.4%포인트 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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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 270명 확보에 임박했다"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후보

가 펜실베이니아에서 리드하고 있다며 "이곳의 승리는 결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미 대선일에 고향 집 찾은 바이든

(스크랜턴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대선일인 3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중앙) 전 부통령이 두 손녀와 함께 어릴

적 자신이 살던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의 고향 집을 방문하고 있다. sungok@yna.co.kr

jbryoo@yna.co.kr

▶코로나19 속보는 네이버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바이든은 '친일(親日)' 인사?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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